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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답송 

입당성가  55번  착하신 목자  

예물준비성가 210번  나의 생명 드리니 

영성체성가  
496번 

151번 

 주님은 우리 사랑하셨네 

 주여 임하소서  

파견성가 202번  구세주의 성심이여  

입당송  

화답송                 

영성체송                                                  

전례 담당 복사 

Justin Lee • Jaycee Choi • Ted Park 

8시 미사 Sara Kim • Monica Kim • Joseph Kim 

9시 30분 미사  12th Grade Altar Servers 

11시 미사  청년회 소금 • Andrew Oh • Eric Kim  

12시 30분 미사  Luna Bae • Chloe Lee • Michelle Nguyen  

5시 미사  김남효 • 백현수 • 박여원  

       “주님,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 루카 9: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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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ǀ 신부님과 함께 가는 길                                                                                            2022년 6월 26일 

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오늘은 연중 제13주일로 유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하지를 기점으로 공식적으로 여름입니다. 그런

데 날씨는 여름치고 서늘하고 일교차가 큰 날이 지속

되다 오늘은 초여름의 날씨를 보입니다. 이에 감기에 

걸린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오늘도 지난 두 주일과 같이 바쁜 하루가 될 것 같습

니다. 지난 주일은 제임스 마사 주교님의 주례로 18명

의 주일학교 9학년 학생들이 견진 성사를 받았습니다. 

견진 성사를 통하여 영적 성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더욱 견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

길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남 희봉 벨라도 신부님의 수품 25주년 기념 

미사와 연회를 개최합니다. 11시 교중 미사 중에 기념 

미사를 하고, 미사 후 친교실에서 모두 함께 음식을 

나누며 축하 공연과 함께 축제의 시간을 가지려 합니

다. 많은 분들의 참여하여 남 신부님의 은경축을 축하

하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지난 유월 첫째 주일에 김학범 알퐁소 메리놀 신부

님의 주례 미사에서 당신의 수품 25주년을 맞이하며 

소회를 강론 시간에 들려주셨는데, 신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신자들의 기도와 성원이 큰 힘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선배 신부님의 조언 중 

하나가 ‘신부가 되는 것도 어렵지만 신부로 죽는 것이 

더 어렵다.’는 말처럼 죽는 날까지 신부로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믿는 이들의 기도와 성원이 절

대적입니다.  
 

  오늘 남 신부님의 은경축 미사와 축하연을 통하여 

우리 청년들과 아이들의 가슴에 사제 성소의 씨앗이 

싹트길 기대합니다.  
 

  오늘의 복음은 사반세기의 사제생활을 맞이하는 남

신분의 은경축에 알맞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

루살렘을 향하여 전교 여행을 시작하려 할 때 어떤 이

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스승님을 

따르겠습니다.” (루카 9: 57) 사제의 길이 바로 스승님

을 따라 어디든 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는 

나아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길이기도 합니다.  
 

  성소의 길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

은 어디든 따라가는 여정의 길입니다. 이 길을 예수

님은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여우들도 굴이 있고 하

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

를 기댈 곳조차 없다.”(9: 58)  
 

  성소의 길은 세상적 성공을 위한 길이 아니라는 것

입니다. 부귀영화의 편안한 길도 아닙니다. 권력과 세

도의 길도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이러한 길을 위의 예수님

의 말씀이 확실하게 대변하고 있습니다.  
 

  사제 성소의 길은 가난한 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배고픈 길은 아닙니다. 권력과 세도의 길이 아니지만 

신앙의 존경을 받고 말씀의 권위를 갖는 길입니다.그 

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처럼 구원

의 길을 이끄는 지도자입니다. 이는 바오로 성인의 

말씀처럼 “육의 욕망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

라.” 하는 계명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참조 갈라티아 
5: 14-17) 
 

  또한 자신의 가족의 아버지가 아니라 공동체 가족

을 이끄는 아버지의 길입니다. 이는 자신의 가족을 

뛰어넘는 공동체 가족을 위한 사랑을 필요로 하는 것

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복음에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라

고 초대를 하였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

님, 먼저 집에 가서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자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

니다. “죽은 이들의 장사는 죽은 이들이 지내도록 내

버려 두고, 너는 가서 하느님의 나라를 알려라.”(9: 

60) 

 

  나아가 예수님은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쟁기에 손

을 대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느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9: 6) 이는 여정의 길은 앞으로 가는 길이지 

뒤를 돌아보며 미련을 버리지 못한 후회의 길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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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당 설립 50주년 준비 기도문 

 

 사랑이신 아버지 하느님,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시어  

 외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신  

 아버지 하느님께 깊은 감사드리며 비옵니다. 

 

 은총의 복음이 동방의 끝,  

 한반도까지 미치어  

 수많은 신앙 선조들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목숨 바쳐 믿으며, 

 복음을 지키고 후손들에게 전하였으니  

 그들의 굳은 절개와 신앙을 보시어  

 그 후손들인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고국을 떠나 이국 만리에서도 

 순교 조상의 믿음이 이민 생활의 힘이 되어 

 주님의 복음을 살아온 지  

 어언 반 백 년의 희년을 바라보며 비오니, 

 다음 50년을 준비함에 있어 

 자비와 사랑의 성령으로 

 우리 성 바오로 정하상 본당 식구들을 보호하시어 

 현 팬데믹의 고난을 극복하는 힘을 주시고 

 내일의 희망을 주소서. 

 

 또한 언제나 서로 사랑하며  

 이웃에게 그 사랑을 나누라 하신  

 아버지의 뜻에 맞갖은 하느님의 공동체로  

 지속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화목하게 하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악에서 구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구세주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모님의 배필, 성 요셉,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바오로 정하상,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한국의 모든 순교 복자 성인 성녀들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말씀 ǀ 신부님과 함께 가는 길                                   | 본당 설립 50주년 준비 기도문               2022년 6월 26일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때에 롯의 아내의 

경우와도 같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천사의 말

에도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고, 이에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첫 독서는 엘리샤가 엘리야의 부름에 부모님

께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다고 말하고 부모님을 찾아

뵌 다음 농사를 짓던 소를 잡고 쟁기를 태워 고기를 

구워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다음 엘리야를 따라나섭

니다. 이는 과거에 대한 미련을 없애기 위한 단호한 

결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하느님을 따르는 길은 앞을 향한 여정입니다. 후회

의 길이 아니라 과거에 대한 미련의 길이 아닙니다. 

미련과 후회는 앞으로 가지 못하게 막아서는 유혹입

니다.  
 

  꼭 사제 성소가 아니더라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믿는 이들의 신앙 성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

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면서 과거의 삶에 미련을 갖는

다든가 미신에 기웃거리는 것은 미련한 짓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느님의 나라를 향해 앞으로 

함께 가는 여정의 동반자입니다. 사제는 그 여정의 길

잡이입니다. 마치 모세의 영도 아래 이스라엘이 광야

를 헤매면서도 약속의 땅을 향에 앞으로 나간 것과 

같습니다.  
 

  또한 오늘 예루살렘으로 가시려는 예수님의 결심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드러냅니다. 당신

의 수난과 죽음이 기다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당신

의 말씀대로 좁은 문을 지나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통해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알기에 마

음을 굳히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부름에 

응답한 성소의 길입니다.  
 

  오늘 사제 수품 25주년을 기념하는 남 신부님을 위

해 기도해주시는 여러분 각자의 성소를 위해서도 기

도드립니다. 또한 김학범 알퐁소 신부님을 위해서도 

기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을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어떤 사람의 이 

고백이 우리 가슴을 울리기를 바랍니다. “어디로 가

시든지 저는 스승님을 따르겠습니다.” (9: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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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제13주일  

.  

넷째 주일 (6월) 알 림 

 공동체 소식                                                                                                                    

주일학교 선생님 모집  

특별헌금  

사제 성품성사 기념일  

 

2차 헌금  

어린이 미사  

여름 신앙 학교  

견진 학생 명단  

첫금요일 성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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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체 소식                                                                                                                    2022년 6월 26일 

알 림 알 림 

이스라엘 성지순례  

 

성소후원회 기도모임 취소  

도보 때 주의사항  

요즘 거리에서 폭행, 절도 등 위험한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사 후 집에 가실 때 되도

록 혼자 다니시지 마시고 두 분 이상 함께 다니

시길 권장합니다. 혹 폭행이나, 절도 등의 피해

를 보셨을 경우 꼭 경찰을 불러 리포트 하시기 

바랍니다.    

미동북부 제39차 지구 울뜨레야  

 

꾸리아 평의회  

6월 26일(오늘)  2 p.m. 

 동정이신 어머니 꾸리아 

     장소 : 토마스 교육관 채플  

 기적의 메달 성모 꾸리아  

     장소 : 성전  

사무실 휴무  

경로잔치 도네이션  

봉성체와 유니온 널싱홈 미사  

성전 안 창문  

요셉회 청소날  

한울림 성가단원 모집  

독립기념일 기념 청년 바베큐  

안나회 정기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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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림 알 림 

생활 상담소  

6월 26일(오늘)  12:30 p.m.  제1교육관   

 박재환, 황혜성, 홍성우, 이진원  

 

  

  

 

  

온라인 헌금  

  

 

  

  

미사 봉헌  

생활 상담소  

Flushing 2구역 4반 (Astoria반)   

 

Flushing 2구역 1반   

 

특별헌금  Flushing 2구역 7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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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th Sunday in June                                                                                           Announc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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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e Closed  

Special Collections  

Special Collection  
Jul 9th (Sat) - Jul. 10th (Sun)  
For Missionary Cooperative Summer Appeal 
Sr. Sofia Lee will visit our parish 2nd week of July. 
She is coming from Sacred Heart Retreat Center in 
Gallup, New Mexico. 

Anniversary Dates of Ordination to Priesthood 
Fr. Andrew Kim  
24th Ordination : Jun. 27th (Mon) 
Fr. Heebong Bernard Nam  
25th Ordination : Jun. 28th (Tue) 
 

We respectfully request that the congregation pray for 
their well-being and continued service.   

First Friday Of The Month  

12:30 p.m. Mass 

Luncheon for Celebration of 25th Ordination to 
Priesthood for Fr. Heebong Bernard Nam 

List of Confirmandi  
Eighteen of our Sunday school students received the 
sacrament of Confirmation last Sunday, June 19th.  
Please pray for the students who have received the 
Confirmation.  

J
u

l
y

 2
0

2
2

 



  
 

 For Pope Francis and the leaders of the church: that they encourage the gifts of the Holy Spirit to 

grow into fruition within the community. We pray to the Lord. ◎ Lord, hear our prayer. 

 For those afraid of happiness. We pray to the Lord. ◎ 

 For all of us, that we will keep the love of life and our sense of humor. We pray to the Lord. ◎ 

 For the pure of heart who see the good in every person. We pray to the Lord. ◎ 

 For those who live under a dictatorship, that they find the hope and strength to assert the rights of all 

people, we pray to the Lord. ◎ 

 For the migrant workers, that seeing the earth put forth new life they will rise up and overcome the 

force of death. We pray to the Lord. ◎ 

 For the eternal salvation of the faithful departed, especially those who have died from this pandemic 

and war. We pray to the Lo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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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Fr. Joseph Veneroso, M.M.  

Thirteenth Sunday in Ordinary Time 

Weekly Homily                                                                                                                                                               June 26, 2022 

 Back in the day when I lived in Korea, it was common for Koreans to ask me, “Are you Catholic 
or are you Christian?” To my American ears, this sounded strange. Here in the States, Christians were an-
yone who followed Christ, so all Catholics are Christian, as are Presbyterians, Methodists, Baptists etc. 
But in the light of today’s readings, a more insightful question arises: are you a Christian or are you a fol-
lower of Christ? It’s easy to call yourself Christian, but only your life and how you treat others determines 
if you are actually a follower of Christ. This is illustrated by the story of an Amish man being asked if he 
was a Christian. He replied, “I don’t know. You’ll have to ask my neighbor.” There is much wisdom in his 
response. 
 
 All of us, to one degree or another, identify as Christian, but it is easier to be a Christian than it is 
the be a follower of Christ. As a matter of fact, if you look at the way some Christians talk, live and treat 
others, it’s hard to see any impact of the gospel on their lives. But a true follower of Christ speaks the way 
Jesus spoke and treats others the way Jesus did. What’s more, to claim to be a follower of Christ means 
you are willing to go where Jesus is going. In today’s gospel, Jesus sets his face resolutely toward Jerusa-
lem. Why? Because that’s where he will go to die. That’s where the cross awaits him. So if we claim to be 
a follower of Christ, we too should be ready, if not completely willing, not only to live like him, but to die 
like him. And to die with him. Following Jesus means going with him to the cross. So, are you a Catholic? 
A Christian? Or a follower of Christ? God willing, let it be all three!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13th Sunday in Ordinary Time                                                                                                         June 26, 2022 (Year C) No. 2586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A reading from the first Book of Kings   
  1 Kings 19:16b,19-21 (99C) 

Second Reading  

  A reading from the Letter of Saint Paul  
   to the Galatians 
  Galatians 5:1,13-18 

Communion Antiphon 

  Bless the Lord, O my soul,  
  and all within me, his holy name.   

 

 Pastor  

 Parochial Vicar 

  

 Director of  

 Faith Formation 

 Permanent   

 Deacon 

 
 

 Pastoral Assistants 

 

 

 Parish Council  

 President 

Mr. Peter Park  

 Financial Council Mr. Paul Hong 

Responsorial Psalm           Psalm 16:1-2,5,7-8,9-10,11 

◎  You are my inheritance, O Lord.   

○  Keep me, O God, for in you I take refuge; I say to the LORD, “My Lord are you. O LORD, my   

allotted portion and my cup, you it is who hold fast my lot.” ◎ 

○  I bless the LORD who counsels me; even in the night my heart exhorts me. I set the LORD ever 

before me; with him at my right hand I shall not be disturbed. ◎ 

○  Therefore my heart is glad and my soul rejoices, my body, too, abides in confidence because 

you will not abandon my soul to the netherworld, nor will you suffer your faithful one to undergo 

corruption. ◎ 

○  You will show me the path to life, fullness of joys in your presence, the delights at your right hand 

forever. ◎ 

“I will follow you, Lord”     
< Luke 9:61 > 

Rev. Hee Hong Bernard Nam  


